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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일 미사:   오전 8 시 (한국어

                                  한국어 평일미사: 매주 

토요일 미사:  오후 6 시(

성체조배: 매월 첫째 목요일

고백성사:  월, 화, 목요일

임원회의: 매월 둘째 화요일

성당사무실 시간: 월, 금요일
 

미 사 성 가 입당 () 

성소를 위한 기도 

○ 좋으신 목자 예수님,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부르시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나이다. 

● 비오니, 오늘도 

    믿음직한 젊은이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소서

○ 온 인류의 구원을 바라시는 주님, 

    온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과 사랑의 불을 갈망하고 있사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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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영어), 오전 9 시 30 분(영어), 오전 11 시 30 분

 수요일 저녁 7 시 30 분  

(스페인어).  성경공부:  주일미사 (오전 8 시) 후 친교실

목요일 오후 6 시 30 부 

목요일 (오후 5:00 – 5:30). 금 (오전 9:00 – 9:30)  

화요일 오후 8 시, 평협회장: 박영우 니콜라스 (661-703

금요일(오후 2 – 8 시). 화, 목요일(오후 2 – 6 시).  

봉헌 () 성체 () 

삼으소서. 

 

 

● 많은 젊은이들이 그 갈망에 응답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 주님, 슬기로운 여성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께 자신을 봉헌하여 복음의 완덕으로

● 또한 주님의 몸인 교회에 봉사하며

    도움과 사랑을 애타게 바라는 이웃들에게

◎ 아멘. 

5 년 5 월 31 일 (나해) 

 
Parish 

1305 Water St., Bakersfield, CA 93305 

제 25 권 22 호 

 

분(스페인어) 

친교실 

703-5957) 

파견 () 

응답하여 

 

부르시어 

완덕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봉사하며 

이웃들에게 헌신하게 하소서. 



 

◈ 주일 미사 전례 봉사자 ◈ 

날짜 미사해설 독서 복사 

5/31 이 마틸다 김 헬레나 허 벤자민, 박 다니엘 

6/7 유 요한 이 바오로 허 벤자민, 박다니엘 

6/14 이 클라라 김 헬레나 허 벤자민, 박 다니엘 

6/21 이 마틸다 이 바오로 성인복사 

*’제 1 독서’ (한글)/ ‘제 2 독서’ (영어). 
 

미사 봉헌금 및 교무금 

주일미사 봉헌금 2 차 봉헌 교무금 

5/24 $ 311 $ $ 500 

*2 차 봉헌: 매월 첫째, 셋째 주일미사.  
 

한국어 평일미사 : 매주 수요일 저녁 7 시 30 분 

매주 수요일 저녁 7 시 30 분에 한국어 평일 미사가 있습니다.  

 

6 월은 ‘예수 성심 성월’ 

6 월은 예수성심성월입니다. 6 월동안 주일미사 시작 5 분 전에 ‘예수 성심 

성월 기도문’을 바칠 예정입니다. 

 

예비자를 위한 기도 

현재 한인공동체에서  매주 화요일 오후 8 시에 예비자 교리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비신자들이 교육과정을 잘 마치고, 신앙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하실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공 동 체  소 식  
 

6 월 성체조배: 6/4 (목) 오후 6 시 30 분.  

성체 조배는 매월 첫째 목요일’ 저녁 6 시 미사’이 후에 있습니다. 6 월 

성체조배는 6 월 4 일(목) 저녁 6 시 30 분에 있습니다. 
 

6 월 평협 임원회의: 6/9 (화) 오후 8 시 사제관 

6 월 한인공동체 평신도 협의회 월례 임원회의는 6 월 9 일 (화) 저녁 8 시 

입니다. 장소는 로렌츠 다운타운 카페 (Lorenes’ Downtown Cafe) 입니다. 
 

예비자 교리반: 화요일 저녁 7 시 

현재 예비자 교리반이, 매주 화요일 저녁 7 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위에 

예비자 교리에 참여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평협 임원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사도행전’ 필사: 소구역장님께 제출 

현재 매 주일미사 후 진행되고 있는 ‘사도행전 통독’이 끝나는대로, 사도 

행전을 필사하신 분은 구역장님께 제출해 주십시오.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위한  기도’ 를 부탁드립니다. 

주위에 병환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있는 형제 자매들과 이웃들이 쾌유 

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베이커스필드 한인 합창단 

베이커스필드 한인 합창단을 전 요아킴 신부님께서 지도하시고 계십니다. 

이 또한 전교를 위해,  더욱더 많은 한인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홍보와 

참여부탁드립니다. 

말씀의 이삭                  이 사람을 아시나요? - 이름난 가톨릭 신자들 

                    
 벗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사랑 

 

영 화 『쉰들러 리스트』를 기억하십니까? 2차세계대전 당시, 이 영화의 

주인공이자 실존 인물이었던 아돌프 쉰들러와 마찬가지로 이웃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내던진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폴란드인 

간호사이자 열심한 교우였던 이레나 센들러는 나치가 폴란드를 점령하고 

유태인을 박해하기 시작하자 자기 직업을 이용해서 유태인 가족들을 몰래 

숨겨주기 시작했습니다. 옷가방이나 박스, 심지어는 관까지 동원해서 

강제수용소로 끌려가게 된 이들과 어린이들을 도주시키고, 개를 훈련시켜 

길에 나서면 으르렁거리게 만들어서 숨어있는 아이들이 우는 소리를 

들리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녀는 뜻을 같이 하는 30명의 여인들을 모아 

‘체고타’라는 비밀 조직을 만들어 2500명이 넘는유태인들을 죽음에서 

구조했습니다. 

1943년, 게쉬타포에게 발각된 그녀는 혹독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녀를 

취조한 나치들은 동료들의 이름을 말하지 않는 그녀의 다리를 부러트리고 

손발톱을 뽑았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죽은 줄 알고 쓰레기장에 내다버렸 

지만 그녀는 아직 살아있었고, 기적적으로 동료들에게 구조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홀로코스트 기념관인 야드 바솀에는 그녀를 기리는 나무가 서 

있고, 폴란드 정부는 그녀에게 최고명예훈장을 추서했습니다. 

 

 

 지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2 001년 9 월 11일, 미국 맨해튼에서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유명한 9·11 

테러입니다. 무너져 내리는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서 구조 작업을 벌이다 

많은 의로운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그중 한 사람은 마이클 저지 

신부님은 더 이상은 위험하다고 말리는 줄리아니 뉴욕 시장의 만류를 

뿌리치고 녹아내리는 빌딩에 뛰어 들었습니다. 

줄리아니 시장은 저지 신부님의 등에 대고 “신부님,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외쳤고 신부님은 달려가면서 “언제나 기도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눈에 비친 신부님의 마지막 모습이었습 

니다. 

신 부님은 가난한 집에 태어나 일찍 부모를 여의고 지하철역에서 구두닦이 

를 하며 자랐습니다. 불쌍한 고아 소년에게 온정을 베풀고 말을 걸어 준 

것은 맨해튼 31번가에 있는 성 프란치스코 성당 신부님이었습니다. 

자기보다 더 불쌍한 이들을 위해 사제가 되려고 마음먹은 소년은 이윽고 

그가 나고 자란 뉴욕의 긴급구조대 지도신부가 됩니다. 그리고 신부님은 

구급대 대원들과 함께 사람들을 구하러 불길 속에 뛰어들어 목숨을 바쳤습 

니다.  

신부님은 생전에 입버릇처럼 “나는 지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대구주보에서> 

           

 


